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상호의존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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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가 인식한 양육분

담과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 간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양육부담

이 증가하는 자기효과를 보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부담 또한 증가하는 상대방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는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높을수록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

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매개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경험이 부부 

간 상호의존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모 지원 및 영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안 마련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양육분담, 양육부담, 영아 미디어 이용,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Ⅰ. 서론

영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며, 일상생활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부모의 밀착된 양육 역할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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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부담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박새롬･노보람･박혜준 외,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아기 자녀를 둔 가

정에서는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균형 있는 양육분담이 중요하다(홍예지･이순형, 

2017).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부모 역할이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겨져 자녀 양육과 교육을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 왔다(문무경･조숙인･김정민, 2016).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 양육에 

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배지희･김신영･이수영, 

2016), 아버지도 공동 양육자로서 직접적인 돌봄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김영두･이대균, 

2011).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는 평일에 어머니와 7.9

시간, 아버지와 3.9시간을, 주말에는 어머니와 12.6시간, 아버지와 10.8시간을 보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최효미･김은설･최윤경 외, 2024). 이는 기관 이용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인식 확산에도 

여전히 양육부담이 어머니에게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양육분담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배우자와 어떻게 분배하고 협업하는지를 의미하며

(Feinberg, Brown, & Kan, 2012),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서로 양육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지, 배우자가 양육으로부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지, 가사와 육아를 균형 있

게 분담하는지 등을 포함한다(진선영, 2021). 한편 양육부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 양육스트레스, 역할 과중, 심리적 압박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박현남, 2016). 양육분담과 양육부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김근혜･김혜순, 

2013),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며(홍예지･이순형, 2017),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협력할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경･도현

심･김민정 외, 2013).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소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

과가 배우자의 양육 협력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권민영･홍

정순, 2015).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양진

희･김영철, 2016; 이성숙, 2018)는 양육분담 불균형이 부모 한쪽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 

등을 심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양육참여와 

협력이 균형있는 양육분담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전반

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한편,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자녀 양육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TV, 스마트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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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 PC 등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유아기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 경험과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23)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 2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9)는 1세 미만 영아에게 모바일기기, TV, 컴퓨터 등 

화면 기반의 수동적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2-4세의 경우에도 

화면 노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되 이용 시간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WHO, 2019).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16)도 18-24개

월 이하 영아의 영상미디어 이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성인이 함께 시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유아는 주로 가정환경에서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식과 심리적 상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하지영, 2021). 따라서 부모의 양육 상황과 맥락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행동을 이

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인이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은 부모의 양육분담 및 양육부담 등 양육 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분담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참

여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환경 및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에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오윤경･이미현･최혜순, 2016), 어머니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유아의 TV 이용이 증

가한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를 조절하여 유아의 TV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소현･김윤희, 2020). 또 부모의 공동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적 

미디어 사용 수준이 낮음이 보고되었다(Zhang, Song, & Niu, 2025). 이러한 결과는 부

모의 양육참여 방식과 수준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가족 갈등, 경제적 부담 등 양

육부담을 구성하는 변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증가하였으며(권미경･박현숙･유주희 외, 2016),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과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준오･김은정, 2019). 특히,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돌봄 부담이 

높을수록 부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킨다

는 연구 결과(Kim, Yang, & Lee, 2026), 가족 간의 화목 정도가 낮고 정서적 긴장이 높

은 가정 환경에서는 유아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이 더 관찰된다는 연구(Yayla, Makas, 

Yıldırım, et al., 2025)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Lampard, Jurkowski & 

Davison(2013)는 2-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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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시간적 생활 압박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미디어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

들은 공공장소 등에서 자녀를 달래거나, 가사･직업･대인관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

기 위해 자녀에게 미디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오주현･박용완, 2019; 이

수미･서현아･한희정, 2014; 이정림, 2014;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부모들은 신체적･심

리적으로 양육 환경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자녀를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분담 수준은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부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양육부담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육분담은 양육 참여와 협력의 수준을 반영하는 구조적 특성인 반면, 

양육부담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

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

서 부모의 양육분담은 양육부담을 통해 자녀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질 수 있

으며, 부모의 양육분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직접효과로 설

명되기보다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매개과정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환경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 부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은 상대방의 양육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상호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가정 내 양육은 부모가 상

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한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은 서로의 

양육행동과 심리적 경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양육분담은 사

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성역할관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성역할 정체성은 자신의 행동

을 결정하게 되는 동시에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배우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조윤진, 2017). 이처럼 부부와 같이 서로 밀접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분석단위로 삼아야 함이 제안된다

(Kenny, 1996). 이를 위해 부부 한 쌍을 대상으로 양육참여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임선아, 2018; Cook & Kenny, 2005). APIM은 자신의 특성이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그러나 기존의 부모 양육 관련 연구들은 부 또는 모를 각각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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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많아, 부모의 양육분담이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도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권미영･정윤주, 2018; 박윤미･강민주, 2020)가 

대부분으로, 부와 모의 양육 상황이 상호의존적으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 내 부부 간 정서적 어려움이 상호 지원

을 통해 완충될 수 있다는 점(김낙흥, 2011; 정미라･김지원･이영은, 2015)을 고려할 때, 

영아의 미디어 이용은 부부의 양육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에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 가정 내에서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

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와 모를 하나의 상호의존적 체계로 보고 APIM을 적

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분담이 각자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부와 모 각각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

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은 상호의존적으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중 2차년도 (2023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년도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해당 시점부터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 조사가 시작되어 부모의 양육 관련 자료와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주양육자 설문 자료를 활용하고, 

양육분담 및 양육부담 변인은 동일 가정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한 부모 설문 자

료를 활용하였다. 

2차년도 원자료의 조사 대상은 총 2,565가구였다. 분석 대상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 가구의 경우 주요 변수 값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구당 1건만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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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둘째, APIM이 부모 간 짝 자료(pairwise data)를 전제로 하는 분석 방법임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형제자

매 구성에 따른 가정 내 양육환경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통제변인으로 포함

하였으며, 가구형태 및 가구원 수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구형태

의 기타에 응답하여 자녀수 확인이 불가능한 3건은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통제하기 위하여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월평균 가구소득을 추가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총 1,416쌍(부 

1,416명, 모 1,416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표본의 55.2%에 해당한다. 자녀

의 평균 월령은 19.01개월이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 개별 특성
빈도(%)

부모 공통 특성 빈도(%)
부 모

연령대

20세 미만 0(0.0) 1(0.1)
맞벌이

해당 733(51.8)
20대 71(5.0) 144(10.2) 비해당 683(48.2)

30대 1,006(71.0) 1,117(78.9)
자녀 성별

남 691(48.8)

40대 317(22.4) 153(10.8) 여 725(51.2)
50세 이상 15(1.1) 1(0.1) 쌍둥이

가구
해당 54(3.8)

무응답 7(0.5) 0(0.0) 비해당 1,362(96.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5(18.0) 197(3.9)

자녀 수

1 800(56.5)

전문대학 졸업 239(16.9) 262(18.5) 2 501(35.4)
대학교 졸업 797(56.3) 825(58.3) 3 103(7.3)

대학원 졸업 125(8.8) 132(9.3) 4 12(0.8)

전체 1,416(100) 1,416(100) 전체 1,416(100)

2. 주요 변인

가. 부모의 양육분담

부모의 양육분담은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활동에 대한 부모 간 분담 정도를 의미한

다. 해당 문항은 ‘현재 아이 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

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양육분담 비율만을 활

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아버지가 인식한 아버지 본인의 양육분

담 비율,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가 인식한 어머니 본인의 양육분담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가 인식한 양육분담을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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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이 자기 자신의 양육부담뿐 아니라 배우자의 양육부담 및 

자녀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 부모의 양육부담

부모의 양육부담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경제적･관계적 부담을 의미한다. 세부문항은 신체적 부담(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 

정서적 부담(양육스트레스 등), 사회적 고립(지인, 이웃과의 소통기회 부족 등), 경제적 부

담(교육비, 의료비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육아 관련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구성

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1=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4= 매우 부담스러움)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모 각자가 인식한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

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부모 간 상호의존적 영향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주양육자 설문지에 포함된 ‘아동의 미디어 이용’ 문항을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 중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문항(문항 3번)을 사

용하였으며, 미디어 이용 목적별로 제시된 동영상 시청, 게임･놀이, 교육용 앱 활용, 기타 

활동의 이용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 양육자가 응답한 주중 1일 

평균 이용 시간(분)과 주말 1일 평균 이용 시간(분)을 바탕으로, 다음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영아의 일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일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영아의 

전반적인 미디어 노출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결과 변

인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미디어 이용시간  주중 일 평균 이용시간×  주말 일 평균 이용시간×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자기효과

와 함께,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도록 APIM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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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더불어,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경험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 구성에 따른 가정 내 양육

환경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가구의 경제적･사

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월

평균 가구소득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통제변인의 모형 설정 방식은 이진실(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인이 외생변인과 상관을 가지면서 매개변인과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CMOC(correlated mediator–outcome control) 모형의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

라 통제변인들이 부모의 양육분담, 양육부담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경로를 추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경험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주1: 도식의 간명성을 위해 모형에 포함한 공분산을 그림에서는 생략하였음.

주2: 통제변인과 연구변인 간의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정 내 부와 모의 양육 경험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

을 반영하여, 변인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먼저, 외생변인인 부와 모의 양육분담 간 공분

산을 허용하여 동일 가정 내 부부의 양육분담 인식이 상호 연관될 수 있음을 모형에 반영

하였다. 또한 양육부담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은 동일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인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부담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동일 문

항 간 오차공분산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을 통해 양육부담의 개인적 특성

과 가구･관계 수준의 공유된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63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 간의 상

호의존적 관계와 이러한 변인들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31.0과 AMOS 3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였다. 둘째, APIM 적

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와 모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동일 가정 내 부

모 간 양육분담 변수 및 양육부담 중 가구 단위로 공유될 가능성이 높은 하위요인에 대해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

용하여 APIM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와 모의 양육분담을 외생변수로, 부와 모의 양

육부담을 매개변수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종속변수로 포함하고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구조모형

을 설정함으로써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넷째, 부와 모의 양육분담

과 양육부담이 상호의존적으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와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일반적 특성과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 결

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의 경우 왜도와 첨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이 위

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관분석 시 부트스트랩 1,000회를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으며, 표본 수가 충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변인을 분석

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분담 평균은 아버지는 3.07점, 어머니는 6.97점으로, 양육분담이 어머니

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부와 모의 양육분담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와 모의 양육부담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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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구

체적으로 부의 양육분담은 부의 양육부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의 양

육부담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모의 양육분담은 부와 모의 양육부담 모두

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모의 양육분담 및 부와 모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

용 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후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구조적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

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416)

변인
양육분담 양육부담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부 모 부 모

양육분담
부 1
모 -.63*** 1

양육부담
부 -.04 .10*** 1
모 -.11*** .18*** .42*** 1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05 .07** .06* .10*** 1
M 3.07 6.97 2.13 2.33 35.16
SD 1.46 1.49 .56 .57 43.15

Skew .80 -.70 .05 .01 2.34
Kurt 1.19 .71 -.13 -.06 8.85

*p＜.05, **p＜.01, ***p＜.001

주: 1) [95% CI]=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없으면 유의함.
2) 양육분담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가.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양육부담은 부와 모 각각에 대해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관계적 부담의 5개 문항을 지표로 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반면, 양육분

담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각각 단일 지표로 측정된 관측변수이므로 잠재변수로 구성

하지 않고 구조모형에 직접 투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구성하

는 문항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47~.79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부 .75, 모 .74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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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부모 모두 .38로 나타났다. 비록 AVE는 권장 기

준인 .50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각 문항이 양육부담의 하위 차원을 반영하는 이론적 중

요성을 지니고 있고, 내적 합치도 또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

하였다.

〈표 3〉 양육부담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검증 결과

측정문항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AVE 측정문항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AVE

부

신체적 .68

.75 .38 모

신체적 .65

.74 .38

정서적 .78 정서적 .79

사회적 .56 사회적 .60

경제적 .50 경제적 .51

관계적 .52 관계적 .47

나.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χ2 검증과 함께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

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χ2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χ2=667.744, 

df=103, p＜.001), 이는 표본 수가 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62(90% CI [.058, .067])로 양호한 적합도 기

준을 충족하였다. 증분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24로 기준치 .90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TLI는 .875로 통상적 기준치인 .9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모형은 

APIM 구조에 매개경로와 통제변인을 함께 포함한 비교적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적합도 지수가 다소 보수적으로 산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χ2(df) CFI TLI RMSEA

663.274***(102) .925 .874 .062[.058, .067]

***p＜.001

주: [90% CI]=90%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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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간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PIM을 적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

기효과 측면에서, 어머니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7, p＜.001). 즉, 어머니가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부담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아버지가 인

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아버지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41, 

p＞.05). 다음으로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아버지

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6, p＜.01). 이는 어머니가 자

신이 더 많은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3, p＞.05). 한편, 부와 모의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6, p＜.05). 반면, 아버지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25, p＞.05). 또한 부와 모의 

양육분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의 직접(자기-상대방) 효과

경로
Estimate

S.E. C.R.
B β

[양육분담 → 양육부담]

부 양육분담 → 부 양육부담 .011 .041 .010 1.056

부 양육분담 → 모 양육부담 .004 .013 .013 .345

모 양육분담 → 부 양육부담 .029 .116 .010 2.936**

모 양육분담 → 모 양육부담 .064 .197 .013 4.988***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부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2.854 .025 3.460 .825

모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6.779 .076 2.763 2.453*

[양육분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부 양육분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422 .014 1.004 .420

모 양육분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824 .028 1.022 .807

*p＜.05, **p＜.01, ***p＜.001

주: 본 모형은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부와 모의 근로시간, 사회적 지원 인원,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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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주: 1) 자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한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였음.
2)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3) 도식의 간명성을 위해 모형에 포함한 공분산을 그림에서는 생략하였음.
4) [95% CI]=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없으면 유의함.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APIM에 나타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상대적 크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성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방효과에 등가제약을 부과한 경우 자유모형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Δχ2=2.453, 

Δdf=1), 부와 모의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기효과

에 등가제약을 부과한 경우에는 모형 적합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어(Δχ2=11.014, Δdf=1), 

부와 모의 자기효과 크기는 서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변수별 분석에

서도 부와 모 모두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부: 

Δχ2=4.470, Δdf=1; 모: Δχ2=27.126, Δdf=1), 이는 자신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부

담에 미치는 영향은 부와 모 간에 차이를 보이는 반면, 상대방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

은 비교적 유사함을 시사한다.

〈표 6〉 자유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간 χ2 차이검정 결과

모형 χ2(df) CFI TLI RMSEA Δχ2(Δdf)
자유모형 663.274***(102) .925 .874 .062

자기효과 등가제약 674.288***(103) .924 .873 .063 11.014**(1)
상대방효과 등가제약 665.727***(103) .925 .875 .062 2.453(1)

부 양육부담에 대한 등가제약 667.744***(103) .924 .875 .062 4.470*(1)
모 양육부담에 대한 등가제약 690.400***(103) .921 .870 .063 27.126***(1)

*p＜.05, **p＜.01, ***p＜.001

주: Δdf=1일 때, Δχ2이 3.84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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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5,000회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

성은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간접효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은 어머니

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8, 95% CI [.005, .035]). 이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간접적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아버지가 인식한 자신의 양육분담을 출

발점으로 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상대

방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

지 않았다.

〈표 7〉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경로
Estimate 95% CI

B β lower upper

모 양육분담 → 모 양육부담  → 영아 미디어 이용시간 .517 .018 .005 .035

주: 95% 신뢰구간은 부트스트랩 5,000회 추정을 통해 산출됨.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살펴보

고 이러한 관계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부와 모 각각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의 양육부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양육분담

과 어머니의 양육부담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적 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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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을 높이며(박성덕･서연실, 2016; 정미라･김민정･이방실, 2015),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결과(양진희･김영철, 

2016)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자신의 양육부담 및 아버

지의 양육부담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어머니에게 양육분담이 집중될수록 

부와 모 모두에게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나,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 

구조는 가정 전체의 양육부담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

육 책임 및 역할 편중이 가정 내 정서적 분위기와 공동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김낙흥, 2011; 정미라･김지원･이영은, 2015; Schoppe-Sullivan, Brown, Cannon, et 

al., 2008)와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APIM을 적용하여 변수 간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상관분석에서 나

타난 패턴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부담 모두에 유의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상관분석결과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부적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

고, APIM 분석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부담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

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부부관계의 질, 양육

참여의 방식과 맥락, 사회적 지지 등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를 통해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양진희･김영철, 2016; Gao & Ruan, 2022), 본 연구

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측정된 양육

분담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부부관계의 질, 양육효능감, 우울감 등 양육 맥락에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 변수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맥락 변수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모형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자신의 양육부담에 자기효과를, 아버지의 양육부담에 상대방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에게 편중된 양육 구조가 단순한 역할 불균형을 넘어, 어머

니 자신의 부담뿐 아니라 부부 간 공동양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정 내 양육 긴장감을 높

이는 연쇄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문지기역할

(maternal gatekeeping)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지기역할이란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어머니의 신념과 행동으로(Allen & Hawkins, 1999; 

Schoppe-Sullivan, Brown, & Cannon, et al., 2008), 이중 아버지의 양육 시도를 비판

하고 통제하는 문닫기(gate-closing) 행동은 아버지가 자신의 양육 기술을 발전시키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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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회의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공동양육을 어렵게 할 수 있다(De Luccie, 1995; Fagan 

& Barnett, 2003).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부담도 

증가하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양육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구조 속에서 아

버지가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채 부담감만 가중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에게 양육분담이 가중될수록 부부 간 갈등 및 공동양육의 

질 저하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Schoppe-Sullivan, Brown, & Cannon, et al., 2008)

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 검정 결과, 어

머니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큰 반면,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부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와 모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간에 차이가 있으나, 한쪽의 분담 정도가 상대방의 양육부

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와 모 모두에게 비슷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둘째, 부와 모의 양육분담과 양육부담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부담만이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 피로감, 부담감이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직접

적인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권미경･박현숙･유주희 외, 2016; 오주현･박용완, 2019; 하

지영, 2021)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가정 내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부담이 영유아를 돌

보는 행위, 심리적 상태 등에 영향을 주어 미디어의 노출시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이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박윤미･강민주, 2020)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부담 증가는 심리적 소진과 효능감 저하

로 이어져 영아의 미디어 노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양

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보다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최지훈･안선희, 2020)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가정에서 양

육분담과 양육부담이 부모 간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하되, 영아의 미디어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육분담이 미디어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육부

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양육분담이 가정의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 양

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고은경, 2017; 오영은･이정화, 2020; 홍석영, 2020)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

고(권미경･박현숙･유주희 외, 20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의



71

존이 낮아지며(박윤미･강민주, 2020), 부모의 놀이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몰입 경향이 낮다는 연구(김금옥･정희정, 2019; 마은실･정윤경, 2020)와도 부분적으로 맥

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부담은 자기 자신의 양육분담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형성된 부담감이 영아의 미디어 노출로 이어지는 매개 과정을 구조적 모형으로 검

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분

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아버지의 양육부담 모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

의 양육부담은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준다. 이는 가정 내 양육 구조에서 어머

니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어머니의 양육분담 편중은 부부 간 양육부담에 유기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

어 이용에 영향을 준다.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상대방효과를 갖지 않

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만이 부와 모의 양육부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가정 내 양육분담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양육부담을 매개로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향후 패

널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 상호적 관계를 연속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분담 수준에 따른 각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

므로, 양육분담 정도에 따른 집단별 영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근로시간, 사

회적 지원 인원,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으나, 부부관계의 질, 양육효능감, 우울감, 자녀의 기

질 및 건강상태 등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변인 및 영아 관련 변인은 포

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추가로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모형 검

증이 필요하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기 양육부담이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부와 모의 양육부담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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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머니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돌봄, 시간제 보육, 방문형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해 영아기 가정에 대한 

지역 내 돌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단시간 보육이 가능하도

록 시간제 보육이나 방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공급격차, 이용가능 

시간의 제한, 복잡한 예약 절차 등으로 실제 활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 즉시성, 접근성,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상의 양육돌봄과 긴급돌봄을 구분하여 영아 전용 

긴급 돌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간제 보육 예약이나 연계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보

호자가 당일이나 전일에 쉽게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육부담은 신체적 피로,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다차원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양육 부담 경감 정책 전반의 연계성과 효

과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의 양육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

육분담은 단순히 시간 배분이 아니라 부모 간 역할 협력과 책임 공유의 문제이므로, 부모 

교육에 공동책임, 갈등 조정, 가정 내 역할 재조정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이용은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기대나 성 

고정관념에 따라 양육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부와 협력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아버지가 실질적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양육 프로그램,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 베를린 파더센터는 ‘돌보는 남성성’, ‘돌보는 아버지 역할’의 관점에서 남성양육자를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중인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

내며 다른 육아휴직중인 남성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나

련･백소운, 2024).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양육분담과 참여를 촉진하고. 결

과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된 과도한 양육상황을 완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아

버지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의 사용 장벽을 낮추고 유연근

무, 출퇴근 탄력제, 단기 돌봄휴가 등의 근로환경 및 제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아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부부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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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에는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

아기 자녀의 일상적 돌봄과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여전

히 크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부 단위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분담 정도가 자신의 양육부담뿐 아니라 배우자인 아버지

의 양육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영아기 가정을 위한 

정책은 특정 부모 개인이 아닌 부부 공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

히 영아의 미디어 이용은 단순한 미디어 사용의 통제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분담 구조

와 양육 부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지원과 부모 상담, 미디어 교

육을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상호 연계된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이용 제한 권고에 머물고 있다

면, 이제는 실제 어머니들이 어떠한 양육 상황과 부담 속에서 영아에게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는지 등 미디어를 보조적 돌봄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실제 양육 맥락을 

반영한 상담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영아의 미디어 사용은 부모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되, 특히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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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arental Division of Childcare on Infants’ 

Media Use Time through Parenting Burden: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nalysis

Naeun Shin, Jungsuk Kim, and Sungbin Park

Using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Early-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this study examined, from a dyadic mother–
father perspective, how parents’ perceived division of childcare and 

parenting burden influences infants’ media use tim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greater the division of childcare as perceived by mothers, the 

greater their own parenting burden (significantly positive actor effect) and 

that of their spouse (significantly positive partner effect), whereas fathers’ 

perceived divisio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either burden. The 

greater mothers’ parenting burden, the longer infants' media use time, 

whereas fathers’ burden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Mothers’ perceived 

division of childcare showed a significant self-mediation effect on infants’ 

media use time through mothers’ parenting burd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s’ caregiving experiences in families with infants are shaped 

within an interdependent spousal context and that mothers’ parenting 

burden is closely linked to infants’ media use.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o inform parental support policies and guidance for infants’ media use.

Keyword: childcare division, parenting burden, infants’ media use, 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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